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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국내 첫 PGA투어 ‘더 CJ컵’｜올해도 계속되는 Bridge to Realization!

국내 최초의 PGA투어 정규 대회인 ‘T
HE CJ CUP @ NINE BRIDGES’ (이하
더 CJ컵)이 또 한번의 변신을 꾀하고 있
다. 3회째를 맞는 올해 ‘더 CJ컵’에는 대
한민국 선수들과 아마추어 유망주, 그리
고 골프 꿈나무들까지 대상을 넓혀 ‘Brid
ge to Realization’을실현하고있다.

뀫한국인 선수 문호 넓히고 아마에게도 출전 기회
‘더 CJ컵’은지난 1,2회때와같이대한

민국 선수들이 PGA투어에 출전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큰 무대로 가는 교두보
역할로써 ‘Bridge to Realization’을 실
현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회에는 K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5명의 선수뿐만 아니
라 세계랭킹과 아시안투어 Order of Me
rit 상위 한국인 선수, 거기에 국내 아마
추어유망주까지문호를넓히고있다.

아마에게도 출전기회를 부여한다. 오
는 9월까지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주요 6개 아마추어 대회에서 순위별로
포인트를 부여, 포인트 합계가 가장 높

은 1명에게 ‘더 CJ컵’ 출전권을 제공한
다. 이는 기존 2년간 특정 대회에서 우승
한 선수에게 출전 자격이 주어졌던 규정
을 손 본 것으로, 1년 동안 꾸준히 성적
을 거두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뀫꿈나무들에게 ‘브릿지 키즈’ 추억 선사
CJ그룹은 대회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인 ‘브릿지 키즈’를 강화해 보다 많
은 꿈나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

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골프 유망주들을
본 대회에 초청해 제주 출신 골퍼 임성
재와의 멘토링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올 ‘브릿지 키즈’는 모집을 통해 선발
된 15명의 골프 꿈나무들을 대회장에 초
청해 ‘더 CJ컵’ 출전 선수와의 만남과 골
프 클리닉 시간을 갖고, 또한 대회 관람
기회를 제공해 세계적인 무대를 직접 보
면서 꿈을 키워나가는데 지원할 예정이
다. 뿐만 아니라 대한골프협회에 등록된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경기 전 라운드
에 무료입장할 기회를 준다.

CJ그룹 관계자는 “어린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
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라면 “‘브릿지 키즈’와 아마추어
선수 무료입장을 통해 대한민국 골프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들이 PGA투어 무대
에 서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꿈을
이루도록뒷받침할것이다”라고말했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gmail.com

‘더 CJ컵’은 골프와 꿈을 잇는 다리입니다
한국선수들 PGA투어 출전 기회
올부터 아마 유망주에게도 개방
꿈나무 15명 선발 클리닉 운영

CJ그룹은 오는 9월에 열리는 ‘더 CJ컵’에 많은 꿈나무들을 초청해 PGA투어 출전선수들과의 만남과 골프클리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대회 때 제주출신 프로골퍼 임성재와 뜻 깊은 시간을 보낸 골프 꿈나무들. 사진제공｜CJ그룹

“뭐, U-20 영웅 최준이 경기에 못 뛴다
고?”

지난 6월에 열린 U-20 월드컵 4강 결승
골을 터뜨린 최준(20·연세대)이 후반기 대
학리그 경기를 못 뛰게 됐다. ‘C제로룰’ 때
문이다. C제로룰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
회(KUSF)에서 2017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직전 두 학기 평균 학점이 C(2.0) 이상인
학생선수에게만 리그 참여 자격을 부여하
는 규정이다.

최준은 국가대표에 소집된 4월부터 학
교에 나가지 못했다. 결승이 끝난 뒤 6월
17일 귀국해 1학기 수업을 대부분 듣지 못
했다. 일부 교수의 허락 하에 대체 과제로
리포트를 작성했지만, 일부 과목에서 학점
부여를 거부당해 F학점을 받았다. 따라서
기준학점을 충족하지 못해 후반기 대학리
그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됐다.

C제로룰은 지도자와 선수, 체육계 관계
자 대부분도 제도 자체에 공감한다. 다만
기준과 징계 등 제도적인 부분에는 개선해
야 할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과 유
럽의 경우 규정이 세세하게 짜여 있다. 영
국 스털링대학의 경우 선수가 원정 경기

등의 사유로 수업에 빠지면, 감독과 교수
의 허락 하에 인터넷 강의나 보강 수업으
로 대체하고 있다. 특히 일반 학생도 사유
가 합당하면 이용할 수 있기에 ‘특혜’라는
인식도 없다.

최준은 C제로룰이 적용되지 않는 추계
대학축구연맹전과 9월 정기연고전에만 참
가할 수 있다. 그 외에는 개인훈련으로 한
학기를 보내야 한다. 융통성 없는 C제로룰
묶여 ‘제2의 최준’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인주 대학생 명예기자(부산외대 영상콘텐츠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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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0 영웅’ 최준이대학리그엔못뛴다고?

C제로룰적용,대학리그엔결격사유
“월드컵 때문” 제도보완 큰 목소리

▶지난 6월11일 폴란드 루블린경기장에서 열린
2019 FIFA U-20월드컵 4강전 한국과 에콰드르 경
기에서 최준이 결승골을 터뜨린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제축구연맹(FIFA)

화성FC가 역사를 새
로 썼다. K3리그(4부)
팀 최초로 FA컵 4강에
진출했다. 돌풍의 중심
은 K리그 득점왕 출신
유병수다.

2009년 인천 유나이
티드에서 데뷔한 유병
수는 데뷔전에서 첫 골

을 기록했다. ‘월미도 호날두’라는 별명까
지 얻었다. 신인왕 수상엔 실패했지만 이
듬해 28경기 22골을 기록하며 K리그 역대
최연소로 득점왕(만 22세)에 올랐다. 유럽
진출 등 이적소문이 잇따랐다.

사우디 알힐랄FC, 러시아 FC로스토프
등을 거쳐 상근예비역으로 입대, 군복무를
마쳤다. 일본, 호주 등 프로리그에 문을 두
드렸지만 실패했다. 결국 화성FC에 입단
했다.

그리고 그의 축구화에 다시 불이 붙었
다. K3리그에서 10경기 3골, FA컵에서는
5경기 7골을 기록 중이다. 득점왕 선정에
인정이 되는 4라운드부터의 득점만 따져
도 3경기 4득점으로 1위에 올라있다. 경남
FC와의 8강전에서는 선제골을 터뜨려 K
리그1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유병수. 그의 축
구시계가 2010년 ‘득점왕 유병수’로 돌아
올 날을 팬들은 기다리고 있다.

박찬영 대학생 명예기자(한성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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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리그의 반란’ 이끈 유병수
AGAIN 2010 득점왕 꿈꾸다

유병수

편집｜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